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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객사(文義客舍) 동남쪽에있던다리

로서순돌로만들어진청원미천리석교(石

橋)는물가운데돌받침을세우고큰돌2개

를반듯하고길게깎아각을낸뒤에긴직사

각형모양으로만들어5줄로1 0개의돌을합

쳐만들었다. 이다리는문의지방최초의석

교로길이5.4m, 폭2 . 9 m이며, 상판두께는

1 8 c m이다. 설립연대는정확히알수없으

나고려시대로추정되는데교각내에‘을묘

이월(乙卯二月)’이라는각자가남아있다.

「문의읍지(文義邑誌)」에는‘홍전외석교이간

(紅箭外 石橋二間)’이라고 기록돼 있다.

1 9 7 9년대청댐준공에따른수몰로1 9 8 0년

2월문산관(文山館) 내연못에옮겨졌다가

2 0 0 3년3월지금의문의문화재단지내에안

치(安置)되었다.

문의면의하천은대부분규모가작고사

용범위도주로농경용으로사용되고있으며

금강수계에포함되고있다. 면소재지미천

리(米川里)에는옛날큰부자가살았는데아

침저녁으로쌀을씻을때뜨물이내에흘렀

다해서‘米川’이라했다하며, 아름다운내

라서‘美川’이라고도했다고한다.

미천을위에서굽어보면덕은이계곡과

샛더말계곡의물이새미실양쪽으로둥글게

흐르고있는데그모양이마치돛단배같이

생겼다하여행주형이라했다. 또한, 양쪽으

로흐르는계곡물이합쳐지는곳을‘합수골’

이라하고부락맨위터에오래된나무가서

있었는데그나무를‘돛대’라하였다(현재는

없음).  오늘날미천리는대청댐최상류지역

으로호수와맞닿는곳인합수골에위치하고

있어마치물위에떠있는돛단배모양이라

배가물을만났으니제철을만났다하겠다.

미천리전설과다리밟기

문의지역과석교에는몇가지전설이내

려오고있다. 신라문무왕때의일이다. 원효

대사가당나라유학길에남양주군봉림사에

서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깨달음을얻고

도중에복귀하다현암사에서명상후“천년

후산아래에물이차서세호수가생기고용

이물을만나승천하듯이지역이국토의중심

이되며蓮花浮水(연꽃이물위에떠있는)의

성지가이룩되어임금왕(王)자지형으로국

왕이머물게되리라”고예언하였다고한다.

고려광종때의정진선사에얽힌얘기도

신비하다. 정진선사가불당창건의적지를

찾기위해돌아다니던중이마을에서적지

를발견하고하룻밤자게되었다. 그날밤대

사는물난리가나는꿈을꾸었는데, 온천지

가모두물난리인데마을앞언덕고개에물

이갇혀넘실대고있었다. 대사는삽을들고

나가언덕고개를파서물길을터놓았더니

갇힌물이흘러수해를면할수있었다. 대사

가흡족해서마을로돌아와보니마을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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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강으로변해짐을실은돛단배가지나

고있었다. 대사가꿈에서깨어주변을둘러

보니주변지형이꿈에서본바와같았다. 이

에대사는“앞으로천년후에이언덕고개

에물이넘어갈것이다”라고말하면서불당

창건을포기하고떠났다고한다. 그때부터

이곳을무너미고개라고불렀는데, 그로부터

천년이지난뒤대사가묵었던마을에는대

청호가생겼고, 고개로는대청호의물을농

업용수로쓰기위한관개시설이만들어져

실제로물이넘고있다.

석교에서는다른지방과같이정월 1 4일

저녁에해가지기전일찍오곡밥을먹은후

사람들이내에놓은다리위를오가며다리

밟기를하였다. 다리밟기는자기나이와같

은회수를내왕하면가장좋다고한다. 이렇

게하면일년내내다리병이나지않고튼튼

하며액을막을수있다는것이다. 원래는남

자들만이다리밟기를하였으나차차부녀자

들도하게되었다. 평소나들이를못하던부

녀자들은이날밤에는새옷으로갈아입고마

음놓고나와남자들과어울려다리를밟았

다. 다리밟기는한밤중까지도하였다는데사

람들이많이나오는초저녁에는북을치고퉁

소를불기도하는가하면노래를부르기도하

여왁자지껄하고소란스러웠다. 다리양옆에

서는술을팔기도하였다고한다. 특히, 이다

리는3·1운동당시미천리주민이다수모여

만세를불렀던역사적인장소이기도하다. 

옥천청석교와강감찬장군의신통력

충북옥천군안내면장계리에있는청석

교는하천바닥에긴장대석을놓고, 그양쪽

끝에네모진돌기둥을세워교각을만들고

그위에넓고긴상판석을얹어놓았다. 원래

교각은3개가남아있으며, 교각1개는유실

로인해복원한것으로추정된다. 

이다리는신라문무왕( 6 6 1∼680) 때에만

들어진것으로전해오고있다. 본래는군북

면증약리마을앞경부선철로자리에있었

으나, 철로공사로인하여증약마을입구로

옮겼으며그후수해로인하여2 0 0 1년 4월

지금의자리로이전하였다. 다리는길이가

6.9m, 폭2.2m, 높이1 . 7 5 m로서옛날서울

을 오르내릴때 많은사람들이이용하였을

것으로보인다. 특히, 이다리가있는증약은

찰방역이있던곳으로사람의왕래가많았을

것으로보인다. 

찰방역(察訪驛)이란공문서의전달이나

관리들의왕래와숙박등의편의를도모하고

관물과공물의수송을돕기위해설치된역

을다스리는중심지를이른다. 신라시대부

터처음시작된이역(驛) 제도는고려때군

사적인목적으로많이사용되었기때문에역

의관할은병부에소속되어있었으며그역

의 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국가에서역전

(驛田)이라는토지를나누어주었다. 한때2 2

개방면에역도를두고5 4 7개역을두었는데

역도에는역승을두었고각역에는역장을,

그리고그아래에는역리와역정을두었다. 

조선시대들어역승을찰방이라고치고

4 0개구역에찰방을두어주변역을관리하

게하였는데찰방이주재하는역을찰방역이

라했던것이다. 증약찰방역은전국4 0개주

요역중의하나로교통상한양에서동래(부

산)까지가는길목에위치하여중요성을더하

고있다. 이찰방역은지금의증약리, 자모리,

이백리등의전농토를역둔전으로지급받아

역을운영하고역리가3 5 5명이나있었고남

녀종복도5 0 0여명에달할만큼큰규모의

역이었으며인근역을속역으로다스렸다.

청석교에는고려명장강감찬장군에얽

힌일화가지역주민들의입을통해지금까

지전해져내려오고있다. 신라가망하고고

려가신라땅을지배하게되었을때, 신라의

수도인경주는천년도읍지로서의긍지와신

라인들의자부심등이뿌리박혀있어고려

에 순종하지않을뿐만아니라경주부윤을

보내면통치를못하고밀려나기만하였다.

이에고려조정에서는지용을겸비한명장

강감찬을경주부윤으로임명하였다. 

부임지로가던강감찬장군이이곳증약

에서하루저녁쉬게되었는데, 그날밤장군

의명성을익히들어알고있던고을주민들

이장군의솜씨로청석교일대에득실거리는

모기떼를없애달라고건의했다. 주민들의

말을듣고실제로청석교에가보니수많은

모기떼들이기승을부려다닐수가없었다.

장군은모기떼를향해소리를질렀다. “이

놈의모기들아, 아무리말못하는미물이라

하나백성을괴롭히는죄는용서할수없다.

당장내앞에서물러나지않으면너희종족

을 멸망시킬터이니썩 물러가라.”장군의

목소리가어찌나크고위엄이있던지인근의

모기떼들과수십리안의모기들이벌벌떨

면서모두도망가다시는돌아오지않았다고

한다. 

이후로청석교에는모기가없기로소문이

나주민들이매우신기해하고있다. 경주사

람들도이러한강감찬장군의신통력을믿고

따라훌륭한통치를하였

다고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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